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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정부, 우리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적극 대응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가 10월 30일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WTO 

협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수입 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

되어야 한다.

  EU는 최근 외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신차)이다.

  * EU 역내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집행위 발표): ‘23년약 96만대 → ’25.7~‘26.6월약 142만대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수입 증가 여부, 역내 산업의 피해 및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세이프

가드 조치의 발동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U 규정상 

세이프가드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예외적인 경우 11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조사 및 향후 조치가 

우리 기업의 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조사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우리 자동차 업계의 EU 시장

접근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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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EU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발표문 주요 내용

□ (조사 배경) EU 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증가에 따른 산업 피해 

우려를 이유로 10.30일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조사 대상) 9인 이하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ㅇ 외부 충전 가능 여부와 관계 없이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에 포함

□ (수입 증가) 금번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은 ’23년 957,965대

에서 ’25.7~’26.6월 1,423,691대로 증가 (약 49% 증가)

□ (산업 피해) 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증가로 역내 생산자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재고 물량이 증가하는 등 산업 피해 우려

 ㅇ 제3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확대와 무역제한조치에 따른 수출 

전환 등을 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

□ (향후 일정) 이해관계자 등록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면 의견 제출, 질문서 제출, 청문회 요청은 21일 이내 진행 필요

 ㅇ 긴급한 경우 집행위는 최대 200일간 잠정조치 부과 가능


